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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, BPA 젖병 9월부터 판매금지
위생부, 6월1일부터는 생산 금지 … 일반용기 및 도료 기준도 강화

중국 정부가 9월부터 유해성 논란이 있는 BPA(Bisphenol-A)가 든 유아용 젖병의 내수시장 판매를 금지하

기로 했다.

중국 위생부는 6월1일부터 BPA 젖병의 자국내 생산을 금지하고 9월1일부터는 판매와 수입을 금지한다고 5

월31일 발표했다.

이에 따라 9월1일 이후에는 생산자 또는 수입상이 시중에 유통되는 BPA 젖병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.

위생부는 앞으로 유아용 젖병 외의 일반 용기와 도료 제작 등에 BPA가 쓰일 수 있지만 국가가 정한 안전

기준을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.

젖병과 음료수 병 등 플래스틱 용기 강화제로 쓰이는 화학물질 BPA는 강력한 세제나 고온의 액체에 노출

되면 녹아내려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부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됐다.

과학계에서는 인체에 흡수된 BPA가 극히 소량으로도 생식기능 저하와 유방암, 심장질환, 비만, 어린이 성장

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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